
금주의 기도 할  나라 :  니제르 (Niger)

주  일  예  배

1부

2부

청년부 예배

English Service (EM) 

새벽 기도회 (월~금)

금요 기도회

교육부 금요 모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1:30

오후 1:30

오전 5:30

오후 8:00

오후 8:00

주  중  집  회

EM 주일 성경공부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예배 동시)

오후 3:30

예 배 안 내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NJHARVESTCHURCH.ORG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오후 8:00

    2024년  10월  25일

경배와 찬양

성  경  봉  독

설              교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금요 기도회

 

          
                       갈라디아서 5 : 1

                                                                                                           참된 자유
 (하동호 목사)

-  수도:  니아메이

-  언어: 불어, 하우사어

-  미전도 종족 수: 30 종족

-  전체 인구 : 28,141,000 명

-  가장 큰 종교: 이슬람교  95.7%

-  기독교 : 1.57%

 니제르 공화국은 서부 아프리카의 내륙국가이다. 사하라 사막이 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단지 적은 면적만이 사반나 초원으로 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와 남쪽으로 국경이 

맞닿아 있는 니제르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이다.  사막으로 

뒤덮힌 국토와 적은 천연자원으로 인해 프랑스 식민지때도 산업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나라 대부분이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니제르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식민지화되면서 세워진 나라로서 15세기경에 가톡릭 신부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개종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가 20세기 초기에 식민지로 만들어 

가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 뿌리깊게 잡혀 있던 토착 

종교를 몰아내지 못했고, 이슬람 조차도 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나라의 대부분을 

무슬림으로 개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슬람과 관련된 극단 주의를 경계하는 풍토때문에 21

세기 헌법에서도 세속주의 국가를 지향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 하람을 견제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이 이곳에서도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있는 추세 이다. 

 니제르는 이슬람이 만연한 나라이나 최근까지 타종교와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던 

나라이다.  그러나 남쪽에서 보코 하람과 다른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가행하는 핍박이 남쪽에서 

심화되고, 국가가 그들에게 국토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기독교 핍박순위가 처음으로 최근에 50

위안에 들게 되었다.  동시에 기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하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들과 지도자들의 전도덕분에 기독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기도 제목:

1.   극단주의 이슬람 영향력에 놓이기 쉬운 이나라가 이슬람을 배척하고, 주의 복음을 품고 전하는 

      귀한 복음의 요새로 거듭나게 하소서

2.  가난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3. 지역교회들의 전도 노력들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의 숮자가 강물처럼 많아지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2024년  10월  20일제 14권  42호

찬              양

대  표  기  도

봉              헌

광              고

성  경  봉  독

설              교

찬              송

축              도

 다음주 대표기도 10/27 (1부 :  정석지 장로 / 2부 : 이철웅 장로)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다 함 께

1부 : 이서구 장로 / 2부 :  이창훈  장로

다 함 께

하동호 목사

찬송가 634장

인 도 자

누가복음 5 : 1 ~ 10 (Luke 5 : 1 ~ 10)

구원은 끝이 아닌 시작
Salvation: A New Beginning, Not the End

사명

예  배  초  청

*표는 일어서서

*

*

*

*

*

*

사  도  신  경 다 함 께

하동호 목사

                                            

다 함 께

설 교 자

다 함 께



                     

                          13,982.00

주 정 헌 금

지난 주 헌금 

헌금 합계  : 

건축 헌 금

절기  헌 금

지 정 헌 금

친 교 헌 금

십    일   조 감 사 헌 금

청년부 헌금

E  M  헌 금

주 교 헌 금

선 교 헌 금

기 타 수 입

8,641.00

2,178.00

50.00

0.00

0.00

0.00

950.00

160.00

118.00

1,035.00

800.00

50.00

교 회 소 식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온라인헌금 바로가기 

헌금위원

1부

2부

 10 / 20 / 24 10 / 27 / 24

                          
   권종혁 집사

  최주원 집사

  김경식 집사

▪ 10/27 (주일)  선교회 모임 

▪ 10/31  (목)  하베스트 페스티벌

  심재화 집사

기 도 제 목

▪예배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하동호 목사께서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은 박준섭 목사께서 전해 주십니다.

▪선교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교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Harvest Festival  10월 31일 오후 4시에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 중고등부

     에서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생명의 삶 모든 가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부 학생들도 생명의 삶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QT를 합니다.   자녀들 신앙  성장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QT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 회 행 사

아래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 : 9

      1 .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소서.

     2.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는 묻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소서. 

    3.  청빙위원회 위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4.    병환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우들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 얻게 하소서.

     5.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All Nations Harvest Church(다민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선교회가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 4 선교회: 장석중/이정희(서아시아), 백승윤/백혜선(버지니아/동유럽 조지아)  

2 & 3 선교회: 하명진/노혜영(아이티), 최광모/오지윤(뉴저지)

5 선교회: 마이크 고다(그리스), 오정호(텍사스)

6 선교회: Bryan Chu/추소희(튀니지), Larry Sterwart(펜실베니아)

7 선교회: 사라 휴(뉴저지), Russell Abraham(뉴욕)

     

▪  김영욱 집사,   이윤호 집사  (과태말라 선교)

교 우 동 정

출타

▪  장양수 집사 (한국 방문)


